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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북미의 경우 브리콜라주는 질적 연구의 논리와 사고의 배경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예술운동의 

하나로 그것이 가진 특성을 비판과 실존이라고 할 때 질적 연구의 개념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최근 들어 질적 연구의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 브리콜라주

라는 개념은 매우 생소하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학, 예술 등의 영역에서만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질적 연구에서는 매우 간헐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개념적 정립과 

이를 통해 질적 연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는 브리콜라

주라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한 논의를 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질적 연구는 성찰을 통해 이해

와 해체를 통한 재구성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 브리콜라주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과 다양성을 가진 

해석과 이해를 위해 짜깁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브리콜라주의 개념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질적 연구는 브리콜라주라라는 명제는 매우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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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background for qualitative research, the concept of bricolage is very common in the 

North America. As a movement of art area, because, it has characteristics of criticality and 

existence which is very close to the definitions of qualitative research. However, regardless of 

recent rapid wide-spread of qualitative research with the world trend of research methodology, 

it is very unusual that scholars are rarely discussing on the concept of bricolage in South Korea. 

In literature review, scholars conceptualize bricolage in literature, art, and so on except 

qualitative research field. Thus, I realize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oncept of bricolage 

in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it, scholars will understand more about the definition of 

qualitative research. Accordingly, I try to prove the thesis ‘qualitative research is bricolage’ in 

this article. In conclusion, scholars commonly define qualitative research to involve the meanings 

of ‘reflection’, ‘understanding’,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and illustrate also the 

concepts of bricolage in a praxis of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with getting together of 

rigorousness, complexity, and criticality. I realize that these notions are very close to each other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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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질적 연구는 1900년대 들어서면서 인류학과 함께 퍼

진 연구 방법의 한 영역이다[1]. 특히 1960년대 이후 사

회학적 배경과 접목되면서 다양한 장르로 급속하게 확

장 되었고, 심지어 적용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학문의 

영역 간 경계의 모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

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부터는 흔

히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양적 연구와 함께 인

문․사회과학 영역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 현시점에서 보면 실제적 국제적으로는 교육과 같

은 특정 영역의 경우 양적 연구보다 더욱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질적 연구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 이를 

대표하는 것은 브리콜라주(bricolage)이다. 처음 표면으

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은 덴진과 링컨(N. Denzin & 

Y. Lincoln)이 편집한 첫 핸드북(handbook)에서 부터이

다[2]. 이들은 질적 연구를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으로 설

명하고 있는데, 다양한 연구의 방법론의 기본적인 형식

을 브리콜라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리콜라주의 의미[3]는 레비스트로스(C. Lévi-Stauss)

이후 여러 주장이 있었지만 질적 연구의 개념을 브리콜

라주로 공식적으로 명명한 것은 덴진과 링컨이 시작이

다. 이후 새로운 편집본이 출판될 때마다 그 내용은 조

금씩 진화적으로 추가되었다. 이들의 주장을 기초로 할 

때 브리콜라주는 질적 연구의 개념적 특성이 있다는 것

은 분명하다.

덴진과 링컨의 브리콜라주 개념을 확장한 학자는 킨

첼로(J. Kincheloe)이다[4][5]. 200년대로 접어 들면서 

그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었던 것을 인식론

과 존재론으로까지 확대하고자 시도하였다. 엄밀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하였고, 결국 2011년 제4판 질적 연구 

핸드북에서는 확장된 개념을 공식화하였다. 즉 브리콜

라주의 존재론적 논의를 포함한 비판교육학에 기초한 

질적 연구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6]. 이처럼 북미의 경

우 질적 연구와 브리콜라주의 개념적 동일성은 인정해

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질적 연구가 확장하고 있지만, 이것

이 가진 개념이 브리콜라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낯설다. 예술, 문학, 영화, 의류 등의 영역에서 간헐적으

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의의 목적은 바

로 여기에 있다.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는 

질적 연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려지

지 않았다. 특히 철학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기술적인

(technical) 적용에만 집중된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 다

소 왜곡된 모습을 보이는 한국의 현 질적 연구 분야에

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인 브리콜라주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본 논의는 이를 달성

하기 위해 브리콜라주의 특성을 소개하고 그것에 기초

한 질적 연구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질적 연구는 흔히 방법론적 기술(technic)정도로 이

해하는 경우가 한국 사회에서는 만연되어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은 방법론과 더 나아가 인식론과 존재론적 관점

에서 매우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개념적 배경인 브리콜라주의 특

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의

는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개념적 배경을 브리콜라주를 

통해 소개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브리콜라주는 질적 연구 분야보다는 예술, 문화 등다

른 영역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일부를 소개하면, 

우선 문학 중 소설과 시에서 브리콜라주는 중요한 양식

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소설이나 시에서 활용하

는 방식에 반(反)하여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서사적 구

조에 대한 새로운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다[7][8]. 즉 유

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단편적 서사들의 조각들의 집

합을 브리콜라주로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팬소설(fan fiction)은 팬들이 실제 드라마, 영

화 등의 등장인물을 차용하여 쓴 소설을 말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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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텍스트의 소비자들이 제한된 재료, 문화상품을 

가지고 짜기워 만든 텍스트이다[9]. 이는 ‘밀렵

(poaching)’ 개념[10]으로부터 온 것인데, 대중은 생산

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각들은 취해 재조합하는데 이

는 브리콜라주와 닮았다. 이는 아이돌의 팬들이 상업주

의 자본주의 등과 상관없이 팬들만의 대중문화를 형성

하는 과정도 유사하다고 하였다[11]. 시인의 기법에서

도 의미의 영역을 넘어선 감각적 표현, 즉 개별적 이미

지 조각들을 불규칙적으로 배열한 것 같은 모종의 신호

들을 모아 놓은 것 같은 기법은 브리콜라주로 설명할 

수 있다[12].

다른 예로 모리슨(T. Morrison)의 아동 문학에서는 

브리콜라주는 일종의 화해 도구로 활용하였다. 현대가 

가지고 있는 편협, 이데올로기 간 화해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13]. 연극 영역

에서도[14], 관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 ‘만남’의 의미

를 생산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존의 보편적인 방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15]. 또한, 일제 

말부터 해방 후까지 조선 프로연극운동으로 낭만파, 좌

파 연극인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연극이 가진 

정치성이 발생하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특성은 

배일(排日), 반제(反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브리콜라주로 개념화하였다[16]. 브리콜라주가 논의의 

핵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反)’이라는 의미에서 정

치적인 특성을 가진 운동을 일컫는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화를 포함한 영상 영역에도 여러 사례가 있다. 멀

티미디어 영상 작업에서 디지털 아포리아(aporia)를 브

리콜라주[17]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매체들

을 활용하고 수용해서 전유하면서 파편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 브리콜라주를 사용하고 있다. 영화 ‘지구를 지

켜라’에서 주인공인 ‘병구’가 버려진 다양한 것을 얼기

설기 짜기워 도구를 만든 행위는 브리콜라주의 일종이

라 하였다[18]. 이는 들뢰즈와 가타리(G. Deleuze & F. 

Guattari)가 보여준 브리콜뢰르는 분열(증)자라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19].  

의류 영역에서도 브리콜라주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 

활용된다. 예컨대, 2000년으로 접어들어 이국적 이미지

의 유형이 의복에서 확장되고 있는데 한 특징을 키치적 

브리콜라주로 개념화하고 있다[20]. 이국적 이미지 요

소인 ‘빈티지’, ‘키덜트’, ‘아티스틱’, ‘극단적 절충’ 이미

지는 다소 낯선 것들 간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펑

크 패션도 고도의 장식들과 결합하였는데 이는 아무렇

게나 가봉된 쓰레기를 걸쳐 입은 또는 신문지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처럼 조형성과 시각성에 기초하여 브리

콜라주를 생산한다[21]. 

미디어 영역도 마찬가지로 브리콜라주를 활용하고 

있다. 트랜스미디어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로 결합, 대

체, 융합되는 복합적인 디지털 컨버전스 과정을 포함하

고 있는데 이를 브리콜라주라 하였다[22].

질적 연구 분야에서는 매우 간헐적으로 이 개념을 사

용하고 있는데, 구성상의 비논리성과 학문적 그리고 비

학문적 자료들을 활용한 일상성을 담은 논의 형식의 연

구방법론을 가진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3][24].

요컨대, 국내의 경우 브리콜라주 개념의 활용은 질적 

연구보다는 문학, 예술, 미디어 등의 영역에서 주로 활

용되고 있다. 개념적 특성은 잡다한 것들을 모아 구성

한 짜깁기, 기존의 질서에 반(反)하는 태도에 기초한 행

위, 즉 비판적인 실천(praxis), 융합과 다양성을 공존을 

통한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식인데 국내에서 질적 연

구에 대한 적용이 매우 소극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

상을 볼 때 질적 연구는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적 논의가 

절실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III. 브리콜라주의 이해

브리콜라주는 실용적 예술(practical art)과 순수예술

로 활용 가능한 사물의 다양한 특성으로부터 하는 작업

으로 생산물을 구성 또는 창조한다[25]. 단어 그 자체는 

프랑스어 동사 ‘bricoler’(작은 수선, 아마추어로 무엇을 

만들다)이고, 영어로 번역하면 ‘to tinker(어설프게 손보

다, 고치다)’ 또는 ‘do-it yourself(DIY)’(스스로 하는)이

다. 브리콜라주가 시작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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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래 제창되고 있는 반 미술적, 반프로페셔널

리즘의 미술운동, 비틀린 주체나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수법이어서 권위파를 포함한 전통적인 미술의 상식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신문, 아스팔트, 벽돌 등의 재료를 활

용한다. 말하자면 야생의 미술이자 브리콜라주의 미술

이다[3].      

한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본 연구자의 이해는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나 출신 아나츄이(El 

Anatsui)는 식민주의를 비판하듯 버려진 병뚜껑, 상품

의 포장지, 알루미늄 캔 등을 상품 부속물들을 이용하

여 다양한 선과 면을 창조해 내고 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고급화되고 권위적인 전통적 특정 재료들

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탈식민주의  태도를 통해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여 미(美)를 추구하

고 있다.

브리콜라주는 예술 뿐 아니라 철학, 교육, 경영 등의 

영역에서도 넓게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대중문화의 경

우 의상 분야의 ‘Derelicte’는 거리에서 구할 수 있는 모

든 것을 활용해 의상을 제작하는 기법인데 이는 브리콜

라주의 한 예이다. 또한, 과거 1980년대 한국에서도 폭

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맥가이버

(MacGyber)와 A-특공대(The A-Team)에서 주인공들

이 수행했던 위기상황에서 주변의 주어진 것들을 활용

한 도구 제작 방식 또한 브리콜라주이다. 예술 영역, 즉 

음악, 시각 예술, 건축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문학 등

에서 브리콜라주는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심리학

에서는 각 개인의 내적 인지 과정을 일컫는 방법으로 

브리콜라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 구성

물로 인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해당된다[26]. 특히 창조

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인지 과정을 브리콜라주의 개

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27]. 정보체계(Information 

System, IS) 연구에서도 브리콜라주의 개념은 활용되

고 있는데, 체제개발(ISD,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과정은 브리콜라주의 방식과 매우 유사

함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28]. 그리고 문화연구, 철

학 등에서도 브리콜라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데리다

(J. Derrida)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 브리콜라주의 개념

을 활용한다면, 모든 담론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9]. 또한, 들뢰즈와 가타리는 분열적 생산자 또는 분

열(증)자(schizophrenic producer) 생산의 특성으로 브

리콜라주를 개념화 하였다[9]. 

여기서 의미하는 분열(증)자의 의미는 자본주의와 프

로이드(S. Freud) 정신분석학이 생산하는 주체 중 하나

로 ‘정상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즉 자본주의가 추구하

는 경계 내 그리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에 의해 형성되는 정체성 내 존재하는 자와는 

반대에 위치한 비정상인 또는 분열(증)자를 의미한다. 

분열(증)자는 정상인에 의해 생산되는 존재인데, 정상

인은 욕망이 자본주의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요구

에 절제된 상태의 존재지만, 분열(증)자는 이를 탈주할 

수 있는 욕망을 표현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즉 욕망 기

계의 탄압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그리고 분열증은 생산

과 재생산을 하는 욕망 기계의 특성이다. 생산에 대한 

언급은 생산된 대상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자본주의 관

점과는 달리 욕망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생산하는 과정, 즉 ‘생산하기’가 생산의 일차적인 특

성이기 때문이다. 과정으로 인식되는 생산하기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레비스트로스의 브리콜라주 개

념을 불러온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자

본주의와 결합하여 분열(증)자를 생산하고 그에 따라 

브리콜라주를 행하는 브리콜뢰르와 같은 탈주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은 분열(증)자로 낙인된다. 카프카(F. 

Kafka)와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의들을 볼 때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은 구조

주의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의 지식을 바라보는 관

점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본 연구자

는 레비스트로스처럼 과학지식도 우연과 필연의 순환

적인 만남을 통해 형성된다는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하

지는 않지만, 브리콜라주라는 의미 그 자체만을 볼 때,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지식 형성의 방법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는 예술, 문학뿐 아니라 심리학, 사회

학, 철학 영역에서도 넓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브리콜라주적 지식의 관점은 이

미 상당히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또한 교육 

영역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육의 목적은 미

래를 위한 수행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발전의 뒤꽁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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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가기보다는 현존하는 다양한 학문적 논의를 브

리콜라주하여 미래를 위한 삶의 창조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킨첼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

던 것 같다. 

킨첼로는 질적 연구와 브리콜라주를 등식화하는데 

대표적인 학자이다. 연구에서 지식생산의 엄밀성(rigor)

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학문에서는 흔

히 거론되는 문제 제기이다. 예컨대, 질적 연구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논의에서도 데리다가 제시한 엄밀성의 

중요성에 따라 타당도 검토를 제시한 것도 있다

[30][31]. 이는 과학적 논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에 대

한 반론을 위한 개념으로 엄밀성에 대한 논의이다. 킨

첼로도 유사한 문제 제기인데, 특정 학문의 논리에 의

해 생산되는 지식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으로부

터 논의를 시작한다[4]. 이에 부당함의 지적과 함께 브

리콜라주는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탐구 방법뿐 아니라 

직면하게 되는 여러 상황과 그에 포함된 요소들에 대해

서 다양한 이론적 철학적 개념(notion)들을 사용 가능

하도록 해준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식의 추적에 

있어 살펴보고 해석하는 과정에는 다중방법론적 전략

(multi-methodology)과 다중관점(multi-perspective)으

로 접근해서 참여해야 함을 주장한다. 여기서 ‘다중

(multi-)’이 가진 의미는 다양한 전통(tradition) 그리고 

동시대(contemporary) 이론, 방법론, 방법 등을 포함한

다. 즉, 연구 수행은 특정 학문(disciplinary)에 의존한 

수동성에서 간학문(inter-disciplinary)에 의한 능동적

인 접근으로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능동성은 

변증법적 관점(dialectical view)을 의미한다. 특정 학문

과 간학문의 변증법적 접근을 통한 상승적인 과정을 끌

어내야 한다. 변증법에 의해 형성되는 심층적인 간학문 

생산을 위해 그리고 생산 그 자체인 브리콜라주는 ‘다

중’의 의미를 가진 관점을 가져오는 상승작용에 참여하

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가지고 있는 변증법적 비

판성, 그에 의한 심층적 해석적 해체적 과정은 새로운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지식 생산을 구성한다. 

따라서 브리콜라주는 단순히 방법론적 다양성만의 의

미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존재론(ontology)과 인식론

(epistemology)적 감수성에서 수행되는 것임을 강조하

였다. 이는 덴진과 링컨이 질적 연구 개념으로 사용하

기 시작한 것[1]보다 더 특성화하였고, 확장한 것이다. 

특성화되었다는 의미는 브리콜라주를 변증법적 비판성

의 특성으로 설명하고자 한 시도이며, 확장한 것은 존

재론과 인식론이라는 철학적 접근이라는 주장을 위한 

것이다. 지금은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 논의 당시 질적 연구는 방법론의 범주 안에

서 주로 논의하던 시기라서 이는 상당히 도전적이라 할 

수 있다[32]. 이러한 확장에 대한 의심을 담은 질문은 

바로 제기된다. 새로운 브리콜라주와 브리콜뢰르의 논

의에 대해서 환영하며 전적인 동의를 하지만, 그 가능

성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한다[33]. 가능성의 정당성에 대한 초점은 바로 존재론

적 관점에서의 브리콜라주에 대한 의심이 담겨 있는 것

이다. 또한 다른 학자들도 이에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간단한 논쟁점을 제시하는데, 교육 영역에서 교사는 공

적인 지성인으로 연구자이며 브리콜뢰르의 역할에 대

한 가능성에 대해서[34], 비판적이라는 의미는 마르크

스주의의 시각에 따른 권력관계와 정의를 위한 사회변

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확인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35]. 토론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자신의 논리에 대한 

정교함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5]. 

우선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접근하는 태도는 능동적

(active)이어야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능동성은 연구자

가 접하는 모든 존재론과 인식론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

론적 도구들과 연구 대상을 대하는 태도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이해하고, 그에 대

한 성찰을 시도하며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질적 연구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이다[36]. 둘

째 브리콜라주는 복잡성(complexity)에 대한 추적이다. 

지식의 존재나 인식은 매우 복잡한 논리 속에서 엄밀하

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도와주는 것이 브

리콜라주라고 한다. 여기서 복잡성에 대한 특성을 특정

(또는 단일) 논리로 된 지식(monological knowledge)을 

피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 지식을 편협하게 바

라보는 계기가 된다. 물론 특정(또는 단일) 논리에 의한 

지식의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밀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셋째, 브리콜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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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복잡성은 엄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13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⓵ 실재(reality)의 표출(Explicate)과 내장(Implicate) 

질서: 이론물리학의 양자이론에서 사용하는 개념

인데, 관찰 가능한 표출된 질서는 러시아의 인형

처럼 지속해서 감싸고 있는 내장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재는 이와 같은 구조적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브리콜뢰르는 감싸고 있는 내장 

질서를 사회적, 문화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맥락

을 통해 찾아내는 연구자라고 하였다.  

⓶ 보편성(universalism)에 대한 의문: 사회적 상황에

서 개인과 집단에 의해 개념화되는 실재(reality)

에 대해 존중해야 하므로 기존의 보편성은 상항과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⓷ 다의성(polysemy):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④ 문화적 상황에서의 삶의 과정: 사회문화의 상황적 

이해가 필요하다.

⓹ 연계성(relationships and connections)의 존재론: 

인간은 관계와 연계 속에서 존재론적 실존을 이해

해야 한다.

⑥ 교차하는 맥락(intersecting context): 다양한 맥락

의 교차성에 대해서 인식한다.

⑦ 다중 인식론: 실재(reality)의 다차원적 이해는 다

중적인 인식론의 이해에 대해 노력이 필요하다.

⑧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문자, 문장, 이야기 

간 연계성, 텍스트와 맥락의 연관성 등 다양한 텍

스트 간 연관성의 복잡성을 이해해야 한다.

⑨ 담론의 구성성: 문법과 실행으로 구성되는 연구 

이야기의 담론적 구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담론의 실행에 있어서 권력관계에 대한 이

해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담론은 푸코(M. 

Foucault)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⑩ 모든 지식에 대한 해석(interpretive)적 관점: 해석

은 지식생산의 중요한 행위이다. 연구 결과의 생

산물은 해석적 이해 때문에 진행해야 한다. 

⑪ 연구결과에 대한 창작적(fictive) 차원의 내러티브: 

연구 결과에 대한 재현은 사실 그 자체라는 인식

인 이제는 하나의 환상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학문

적 기술(description)과 함께 창작적 내러티브

(narrative) 형식의 요소들을 담은 재현

(representation) 전략이 필요하다.    

⑫ 모든 연구 방법 내 문화적 가정 포함: 지식생산에

는 특정 방식의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문

화적 이해를 위한 모든 연구 방법에 포함 되어야 

한다.

⑬ 권력과 지식의 관계: 지식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권력과 지식,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는 M. 

Foucault의 개념으로부터 온 것이다.            

연구에서 지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술한 13가지는 

모두 브리콜라주에서 의미하는 복잡성이고 엄밀성을 

설명하는 특성이다. 즉 13가지의 브리콜라주로부터 생

산되는 의미와 개념이 바로  킨첼로가 의미라는 브리콜

라주의 복잡성과 엄밀성이다. 브리콜라주의 구성은 사

회적, 문화적, 심리학적, 교육과학적 복잡성의 개발이

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 생산을 위한 

셀 수 없는 행위의 연계성 표현이 브리콜라주이며, 이

를 행하는 연구자인 브리콜뢰르는 다양한 복잡성 엄밀

성과 협약하는 존재이다. 이는 단순히 지식생산에 해당

되는 것뿐 아니라 존재론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브

리콜라주 방식은 그런 면에서 복잡성의 존재론임을 함

축하고 있다. 예컨대 지금은 다각검증법

(crystallization)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보다 전

통이 된 삼각검증법(triangualtion)이 이에 해당한다. 따

라서 브리콜라주는 단순히 방법론적 접근뿐 아니라 존

재론과 인식론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존재론적 

입장에서 브리콜라주가 다루는 것은 탐구의 사태와 현

존재의 복잡성, 인간의 주관성에 대한 사회적 구성과 

인간 존재에 대한 생산의 본성이다. 이런 과정에 다중

적 관점도 포함된다. 이러한 인식론과 존재론의 다양성

에 대한 투입으로 구성된 것을 덴진과 링컨[37]은 다섯 

가지 브리콜라주를 예시하고 있다고 킨첼로는 주장하

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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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 브리콜라주는 다양한 방법과 방법론을 도

구로 활용하여 짜깁기한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 브리콜

라주는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론을 도구로 짜깁기를 한 

것을 말한다. 이 둘에서 ‘다양한’이 가진 의미는 개념화

된 기존의 방법론과 이론적 담론 뿐 아니라 출현 가능

한 것까지 포함한다. 해석적 브리콜라주는 다중성, 복잡

성, 다차원성 등의 전략에 의해 해석되고 재현하는 것

을 의미한다. 킨첼로는 특히 해석학적 순환을 제시하였

다. 정치적 브리콜라주는 연구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함축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권력이 드

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초점을 두고 짜깁

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판성과 권력관계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내러티브적(narrative) 브리콜라주는 연

구 질문과 진행 과정에서부터 결과의 생산까지 내러티

브적 지향을 추구한 짜깁기이다. 특히 지식과 존재의 

본성 그 자체가 내러티브로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의 짜

깁기를 의미한다. 연구자의 이해로는 이 5가지 브리콜

라주는 덴진과 링컨에게는 다소 가벼운 예시 정도로 이

해하였다. 하지만 킨첼로에게 이 5가지는 브리콜라주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인식론 및 존재론의 시각을 입

증하는 하나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브리콜라주는 철학적 탐구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구

성주의, 역사성의 특성이 있고 더 나아가 철학연구에서 

인식론적 해석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킨첼로는 주장한

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술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브리콜라주에 의한 해석에서 비판적 해석학

(critical hermeneutics)이 핵심임을 제시한다. 이를 위

한 엄밀한 행위를 다섯 가지로 제공한다.

⓵ 탐구 객체는 내포하고 있는 많은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⓶ 연구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에 대해 공감한다.

⓷ 의미 생산은 인간의 경험과 관계가 있다.

④ 분석한 텍스트는 살아있는 인간 존재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주변이나 그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⓹ 위와 같은 형식의 이해와 정보 제공 행위의 교각

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에서 생산되는 것이 비판적 해석학에 의

해 형성되는 해석이라고 하였다. 또한 엄밀한 해석은 

바로 해석학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브리콜뢰르는 연구 

주체와 대상의 피지배성, 예속성, 주변성, 소외성

(marzinalized)을 위한 목소리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브리콜라주는 어떤 완성된 모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며 여러 모자란 것에 대한 추

적이 끊임없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VI. 결론: 질적 연구는 브리콜라주다.

국내에서는 질적 연구 영역보다 다른 영역에서 논의

되고 있는 브리콜라주의 개념은 주어진 상황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한 짜깁기, 비판적인 실

천적 행위, 다양성과 융합의 공존을 통한 재구성의 의

미를 담고 있다. 또한 국외의 여러 학자가 주장하고 그

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질적 연구에 적합하도록 논의한 

킨첼로의 주장을 요약하면, 브리콜라주는 존재론, 인식

론, 방법론, 방법의 시각에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인데,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엄밀성과 복잡성이다. 이 두 

개념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의존적인데 전자는 후자

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만족할 수 있다. 이들을 

1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 개념들은 맥락이 가진 

질서, 상호맥락성, 다의성, 연계성, 특수성, 텍스트의 교

차성, 담론의 구성성, 문화 관련성, 지식과 권력 관계성

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행위로는 객체에 

대한 비판적 변증법적 해석학적 순환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의는 국내외 브리콜라주 활용의 사례, 킨첼로의 

개념적 주장, 그리고 레비스트로스로부터 시작하고 덴

진과 링컨,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브리콜

라주의 개념을 비판적 해석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일상적이고 권력적이지 않은 다양한 

도구들과 재료들을 특정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일시성, 우연성, 그리고 엄밀성 등에 따라 자유롭게 짜

깁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브리콜라주는 레비스트로스의 

주장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예술영역의 운동처럼 

기존의 거대담론에 반하는 행위와 일상에 의존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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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의식적 해방을 담고 있다. 이것이 덴진과 같은 질적 

연구자들에 의해 방법론적 지향으로써 발전하였으며 

킨첼로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확장된 개념들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 논의는 다소 불균형

적으로 논의된 킨첼로의 브리콜라주에 대한 개념을 검

토해보면서 기존의 다른 주장과 실행들과 접목시켜 총

체적으로 브리콜라주의 개념을 엄밀하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의 목적인 ‘질적 연구는 브리콜라주

이다’라는 주장을 입증하면서 본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질적 연구의 개념은 요약할 수 없다[1]. 그 이유는 질적 

연구는 시간적 역사성을 가지고 진화하면서 직면한 쟁

점들을 해석적 성찰을 통해 이해하고, 해체하여, 재구성

하면서 그 개념 또한 다양하고 복잡함을 가지게 되었

고, 그에 대한 명확한 결론보다는 그 논의들이 지속하

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화기술지는 질적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활용한 방법론이지만 덴진과 링컨에 

의하면 지금도 그 개념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1]. 따라서 질적 연구의 개념은 역사적 흐름을 

통해 그 순간마다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들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때론 각각의 의미로, 즉 상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러한 다양함과 복잡함 속에

서도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을 규정하

는 주요 단어들이 있는데 이들 간에는 어느 정도 교집

합이 존재한다. 이 교집합 내 개념들의 짜깁기가 질적 

연구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인류학자인 조용환은 질적 연구의 일반 모형을 구

성-해체-재구성, 즉 질(質)에서 문(文)을 구성하고 질

로 문을 해체하여 다시 질에서 문을 재구성하는 것이라 

하였다[38][39].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구성-해체-재구

성은 질적 연구자들 간에는 매우 보편적이라 할 수 있

다. 다른 예로 스테인버그(S. Steinberg)에 의하면 질적 

연구는 모두 비판적이라고 하였다[40]. 이는 연구 대상

과 기존 지식이 가진 보편적 질서를 대하는 질적 연구

자들의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알베송과 스쾰드베르그(M. Alvesson & K. 

Sköldberg)는 질적 연구를 성찰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였다[41]. 이런 개념화들을 종합할 때, 본 연구자가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질적 연구는 성찰

(reflective)을 통한 이해(understanding), 해체

(deconstruction)를 통한 재구성(reconstruction)의 과정

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브리콜라주

가 추구하는 엄밀성과 복잡성, 그리고 예술 운동이 가

지고 있었던 반(反)의 의미를 담은 비판, 성찰 그리고 

실존성의 의미들이 복잡한 연계성을 가지고 개념을 구

성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태도와 행위 또는 실천을 통

한 짜깁기의 노력은 해체와 재구성으로 의미화할 수 있

으며 비판적 변증법적 해석학적 순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된 이론적 방법론적 지행과 태도 그

리고 실천을 표상하는 이미지들의 브리콜라주된 것이 

바로 질적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의미의 강조 

정도에 따라 브리콜라주를 수식하는 형용사들도 달라

진다[1]. 결론적으로 이러한 의미들을 비교할 때, 질적 

연구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브리콜라주라는 개념

은 매우 적절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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